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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10.1.(목) 12:00 

(지  면) 2026.10.2.(금) 조간

부산 동래온천지구,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

- 1,400년 역사와 우수한 온천자원, 뛰어난 접근성 갖춰 ‘온천도시’로 지정
 - 동래구, 향후 온천치유원·온천복합체험시설 등 도심 속에서 누리는 

‘온천친화도시’ 육성
 - 금정산 연계 관광·특화 상품 개발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1일(목)자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온

천지구’ 일원을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부산 동래구가 지난 8월 제출한 ‘온천도시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 및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동래 온천이 가진 우수

한 온천 자원과 ‘도심형 온천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담은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지정에 이르렀다.

 ‘온천도시’는 온천 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지역 경

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 2023년 온천도시 지정 3개 지역(충북 충주, 충남 아산, 경남 창녕)  

>> 전국 2위 고온(70.3℃)과 1,400년 역사를 품은 동래온천

 부산 동래온천은 삼국시대(신라)부터 전해 내려온 1,400년의 깊은 치유 

역사를 지닌 곳이다. 70.3℃ 고온의 실리카 온천수를 보유하여 창녕 부곡

온천(7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온도를 자랑한다.

 특히, 지하철 1·3·4호선 및 동해남부선 등 편리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상위권 수준의 온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심 속에서 쉽게 접

근할 수 있어 연간 이용객이 200만 명에 달하는 대표 도심형 온천지구다.

>> 누구나 일상에서 즐기는 도심 속 온천친화도시로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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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는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계기로 기존의 목욕 중심 온천 산업에서 

벗어나, 금정산 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치유·휴식 관광’ 중

심으로 체질을 바꾼다.

 복합 치유 거점인 ‘온천치유원’을 건립하여 전문적인 수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심 속 쉼터인 ‘온천복합체험시설’을 조성해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온천친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래온천장 브랜드’를 활용한 특화 상품 개발과 ‘동래 온천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동래구는 전통적 온천 자원에 위와 같은 현대적 치유 콘텐츠를 결합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차별화된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받은 

동래온천은 도심 속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한층 수준 높은 휴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온천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는 도

심형 온천도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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